강아지들의 여름나기

여름철은 강아지들이 많은 사고가 날수 있는데 특히 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사병에 대해 주인들의 상식과 대처방법등이 필요로 합니다. 

먼저 열사병의 증상으로는 가픈호흡, 근육발작, 멍한상태를 보일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강아지를 차가운물로 적신 타월에 감싼후에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아주 심한경우에는 강아지를 목욕탕안 차가운물에 넣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열사병이 차안에 혼자있어서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창문이 열려있거나 그늘에 주차가 되있더라도 차안의 공기는 아주 더워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차안에 혼자 강아지를 놔두는것은 아주 위험할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신경을 쓰셔야할 점으로는 예방주사접종을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산책이나 나들이를 많이 다니고 또 그러면서 많은 강아지들과 접촉을 하기때문에 주사접종이 꼭 필요로 한 시기입니다. 

온도가 높기떄문에 강아지들은 평상시에도 물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여름철에는 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들은 땀을 발바닥을 통해서만 분출하면서 열을 내리거나 숨을 헐떡거리면서 열을 내리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 코나 입에 있는 물기를 증발시켜서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매일 빗질해주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철이 바뀔때마다 털갈이를 할수도 있기때문에 빗질을 해줌으로써 미리 빠질털을 없애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빗질을 해주게 되면 강아지에게 진드기나 벼룩등이 붙어있는지 미리 확인을 할수도 있고 다른 피부에 문제가 생겼는지 미리 알아볼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빗질을 해주는 것이 강아지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알러지가 걸리면 제채기를 하지만 강아지들은 긁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알러지는 꽃가루, 벼룩,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만약에 심하게 긁거나 자신의 발을 물수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을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발바닥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발바닥을 데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운동하는양을 조절하고 먹는양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때에는 햇볕이 없는 저녁떄에나 아주 이른 아침에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과식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질수가 있기때문에 과식은 피해야합니다. 

모든강아지들은 수영을 잘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처음에 물에 들어가는 강아지들은 강제로 들어가거나 쫓겨서 들어가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강아지들이 수영장,냇가나 바닷가물등을 마시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항상 수영을 한후에는 깨끗한물로 씻어야 합니다. 소금이나 미네랄성분등은 강아지에 털을 손상시킬수 있기때문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718-224-7387
